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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인당신을공경합니다.”
상불경보살이한말이다. 상불경보

살을이해하기위해<법화경>의‘상
불경보살품’일부를읽어보자.

위음왕부처님께서멸도하시고그
부처님의정법도멸한뒤인상법시대
에증상만(增上慢), 즉깨달음을얻지
못했으면서도얻었다고생각하며아

만심에 빠진 비구들이 큰 세력을 지
니고있었다. 그때상불경이라고하
는보살비구가있었는데그의이름이
상불경인것은그가비구든비구니든
우바이든우바새든자신의눈에띄기
만 하면 그들을 향해 예배하고 찬탄
하며이렇게말했기때문이다.
“나는 당신들을 존경합니다. 왜냐
하면 당신들도 다 보살도를 닦아서
부처님이될것이기때문입니다.”
상불경보살은가르침을읽거나외우

지않고항상이렇게예경만을하였다.
그러자 사부대중 가운데 일부 무

리들은 상불경보살을 향해 화를 내
며욕을하기도하고, 심하면몽둥이
로 때리거나 돌이나 기왓장을 던지
기도 했다. 그럴 때면 상불경보살은
멀리 도망을 가면서도 다시 큰 소리
로외쳤다.
“나는 당신들을 존경합니다. 왜냐
하면 당신들은 다 보살도를 닦아서
부처님이될것이기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예

배하던상불경보살이마침내열반에
들게 되었다. 그러자 허공에서 위음
왕 부처님이 설하신 법화의 모든 게

송이 울려오면서 육근이 모두 청정
해졌다. 그리고이어큰신통력을얻
게 되고 수 천 수 만 수 억의 중생들
에게 법화의 가르침을 자유자재로
설할수있게되었다.
석가모니부처님은득대세에게상

불경보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신
후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
신다.
“득대세야, 그대생각은어떠하냐?
그때의 상불경보살이 어찌 다른 사
람이겠느냐? 내가곧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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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새해자비의등대기축년새해가밝았다. 세계적인경제한파로유래없이힘겨운때에맞은2009년새아침. 저찬란한햇살에인류의희망을담아본다. 그
리고부처님의법이해가진어두운바다에서한생명도길잃고방황하지않도록빛으로이끌어주는등대가되어주길기원한다. 강릉남애항에서박재완기자

새해독자님가정에부처님가피충만하시길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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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年己丑年 모든 불자와 국민들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